
(비공식 국문 번역본)

4/26(수)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함으로써 기술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 핵심·신흥 기술을 포괄하는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 그리고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
양국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반영한다.

  양국 간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하는 이 대화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산업·대학을
포함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표준 개발, 제조 공정 및 규모 최적화, 신흥 
기술 분야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 (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유틸리티 규모의 저장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반도체)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
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

• (양자 정보과학기술) 양국의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 



  우리는 학생·연구자·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 설립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
여,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한다.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한다. 첫 회의는 2023년 하반기에 개최될 것이다.  <끝>


